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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121건 검사. 부적합 1건 적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철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 121건 검사

 - 돌나물 1건 허용기준 초과 검출. 즉시 압류·폐기 및 관계기관 행정처분 요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봄동 등 농산물 121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돌나물 1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를 즉시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봄철은 기온 상승으로 나물류와 엽채류의 출하와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다. 

연구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봄동, 달래, 냉이 등 봄나물과 최근 3

년간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시금치, 상추, 파 등을 포함해 총 25품목, 121

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

과, 121건 가운데 74건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이 검출된 46건

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돌나물 1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

적합 처리됐다. 해당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됐으며 관할 기관에 통보돼 행

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제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